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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따른 일반고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학교 입지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성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Analysis on General High School Locations for Opening Common 
Curriculum Courses based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Focusing on Seoul

Sung-Yeu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들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의 이동 거리 최소화와 학생 수용 최대화
를 고려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최적의 학교 입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 이상의 일반고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면 P-median 결과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625m 이하이
며, MCLP 결과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에 입지한 전체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을 개설하더라도 모든 일반고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CLP 결과 20% 이상의 대학에서 공동
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면 전체 대학에서 개설할 때와 동일한 수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의 동남부 및 교통이 원활치 않은 지역에 입지한 일반고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간최적화 방법으로 공간적 문제 해결의 틀을 제시
함으로써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학교 입지 선정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searching for optimal locations for general high schools by considering
the minimum move distance and the maximum student capacity upon starting a common curriculum 
based on a high school credit system by taking Seoul as an illustra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from P-median showed that the students' average move distance was below 625m when
more than 30% of general high schools offer the common curriculum courses. In addition, the results
from MCLP indicated that it was possible to hold all the students. Second, although all th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open the common curriculum courses, it would not be available to hold all students.
On the other hand, when more than 20% of the universities open the courses, MCLP indicated that it 
was possible to hold the same capacity. In addition,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support moving to 
the universities offering courses for students affiliated with high schools located in the southeastern area
of Seoul and in poor transportation areas. It is expected that by suggesting a problem solving framework
regarding space with a spatial optimization method,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selecting schools offering common curriculum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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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
원’을 과제목표로 하는 50번째 국정과제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1]. 고교학점
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
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
도이다[2]. 고교학점제는 2020년 전국 51개 전체 마이스
터 고등학교에 먼저 도입하고,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분 도입하며, 2025년에 본격 실행될 예정이
다[3-4].

구체적으로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 ~2021년
까지 연구·선도학교를 기반으로 정책연구 및 학점제 도
입을 위한 준비 체제를 갖추고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를 전면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2]. 
그러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결과 및 국가
교육회의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
였다.

여기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는 
2021년까지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2015개정 교
육과정을 안착시키며,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것을 밝
혔다.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는 2단계는 2022
년~2024년까지로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개정 
고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 점검을 통해 제도
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3단계는 
2025년부터로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을 통한 학점제형으
로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여 고1부터 적용하
고,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
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한
다고 밝혔다[3]. 또한 2019년 교육부는 ‘2019년, 고교학
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를 발표하면서 
교육부·교육청·지원기관 합동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
단을 출범하고, 제도 개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근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
하여 김정빈[5]은 기초연구로 ‘무엇을 위한 고교학점제인
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이수제도는 학점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고교학점제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과목선택형 교
육과정과 교사의 자율을 기반으로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
는 학생평가를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박균열과 엄준용[6]은 다차원 교육정책모형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규
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원 차원, 그리고 기술적 차
원에서 도출하였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김인엽 
외[7]는 고교학점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이수
단위 감축,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시수는 단위학교에 자율
성 부여, 교사 연령을 고려한 연수 기획, 그리고 학교 유
형별로 차별화된 고교학점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우[8]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로 시간표를 구성하는 유연성 확보,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마련, 고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수행, 수
업과 평가의 연계, 학교의 책무성 제고, 그리고 선택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와 연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강현
석 외[9]는 고교학점제와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교육과정 목표, 교과 운영, 수업방법, 그리고 평
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진희 외[10]는 공동교
육과정의 한 사례로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습과정을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의 과목선택권에 대한 
논의 필요, 개별화된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
인 평가지침 마련, 그리고 교과 학습 경험에서 진로 경험
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일원화된 접근 방법이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옥희와 김대영[11]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
육과정 기준으로 과목 편성, 과목 이수, 선택과 필수 학점
의 이수 비율,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기준, 학점 및 
시수, 평가 및 학점 취득 요건, 학점 회복 및 졸업 요건 
등이 핵심 구성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한혜정[12]은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제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급 간 연계 체제 구축, 진학 준비와 취
업 준비 계열 간 연계 체제 구축, 진로 과정 설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설정, 그리고 교과 및 과목 개설 방식을 제
시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 미국
[14], 호주[15], 영국[16][17], 그리고 캐나다[18]에서 운
영되는 학점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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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해외 고교학점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조현
영과 손민호[15]는 호주의 Norwood 고등학교에서 운영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무학년제, 교과는 교과군의 형태
로 제시, 대입 준비를 위한 과정은 진로 맞춤형 심층학습
이 가능하도록 편성, 학점제 운영의 성패는 이수과정 운
영에 의존, 그리고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범[16]은 영국의 고교학점제는 완벽한 선
택과목 체계이며, 영국의 교육은 총 13학년, 고교 교육과
정은 대입시험 준비를 위해 기능, 그리고 여러 개의 기구
가 대입시험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로 김혜영과 홍후조
[14]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
교학점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대
한 공동의 인식 및 정의의 필요성, 학기제, 학년제, 무학
년제와 고교학점제와의 관계에 대한 가정 검토, 과목의 
성취기준 및 학년 진급과 졸업요건 규정의 필요성, 진로
별, 수준별,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학습체제 정비, 진로
진학교사제 필요, 그리고 고교체제개편 및 고교평준화정
책과 고료학점제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 임유나와 이광우[17]는 영국의 Key Stage 4와 
Sixth Form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에 대해 심화학습
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
해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교사별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공강 시간에 대한 
성격 규정, 그리고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연계를 위한 
학제적인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임유나[18]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고교학점제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 이수기
준 바탕으로 이수 또는 미이수 결정, 그리고 졸업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적인 이수 방안과 재이수 방
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연계된 시설 및 공간을 다룬 연구
로 김인엽과 최문경[13]은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제 안
착을 위한 공동실습소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학점제지원센터로의 역할 재정립, 이수 프로그램에 대
한 학점인정, 독립 기관으로서 체제 개편, 명칭 변경, 교
사의 역량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설비 및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 운영, 교사 인식, 해외 사례, 그리
고 공간 배치의 중요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
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학교들
이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본격 시행에 앞서 앞으로 운영 
학교들을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
한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고교
학점제 실행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정규학기
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2]. 공동교육과정은 학
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및 연합형 교육과정, 세종특별자치시는 캠퍼스
형 공동교육과정, 인천광역시는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경
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클러스터라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
하여 운영하고 있다[8]. 일례로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
고 있는 한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없는 수업을 개설함
으로써 이 과목에 관심 있는 인근의 4개 학교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 마다 모이고 있다[19]. 이처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나면 학생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찾
아 고등학교를 옮겨가며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고) 간 연계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필수
가 된다. 또한 심화과목, 실습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4]에
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전문대학과의 연계를 밝
혔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20]. 또한 충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수업 교실, 모둠별 수업 공간, 학생 휴게 공간 등 
학교 공간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21].  

그러나 이처럼 정부 주도하의 지지, 학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교육과정과목 개설학
교가 너무 멀거나 또는 이로 인해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많은 학생
들이 학원이나 다른 학교 활동에 시간들이 겹쳐 수강취
소나 중도탈락이 많은 실정이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인근 고등학교로의 수업 이수가 
요구되며, 지역 대학에서의 연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일과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최소화와 학생 수용의 최대화를 
고려한 최적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의 입지 탐
색이라는 실제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적 입지 탐색은 각 수요 지점에 모든 서
비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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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 다수의 수요를 포섭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다. 여기에는 공간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수요 지점에서 공급 시설의 접근성을 최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P-median[23][24]이 있
다. 일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방, 구급, 치안 등과 관련한 공공시설과 행정 편의 
서비스의 경우에 모든 수요 지점에서 공급 시설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할 때 사용한다[25][26].  모든 일반고 학
생들에게 어떤 과목이 필수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일반고에 관련 인프라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 인프라를 구축할 일반고 또는 대학까지의 거
리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포섭
할 수 있는 수요를 최대하화는 방법이 다. 대표적으로 
Maximal Coverage Location Problem(MCLP)가 있
다[27]. 일반고 학생들의 실제 이동 가능한 거리를 기반
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반고 또는 대학에서 이를 
개설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공
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입지는 두 가지 측
면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간적 접
근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이 
인근 고등학교 또는 대학으로의 수업 이동에 있어 불편
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의 입지와 각 학교로의 학생 할
당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서울시의 일반고를 사례로 들어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의 최적 입지를 탐구함으로써 체계적인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공간 최적화 방법의 적

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리 및 수용 학

생 수를 고려할 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최적의 일
반고 입지는 어떠한가?

셋째,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리 및 수용 학
생 수를 고려할 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최적의 대
학 입지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
째, 연구 지역인 서울시의 구역 및 도로의 공간 자료와 
함께 서울시의 내부 도로교통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지역의 정의와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리
를 계산하였다. 둘째, 서울시에 입지한 일반고 및 대학의 
입지, 그리고 일반고 재학생 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 
일반고의 입지는 수요와 공급 가능 지점으로, 일반고 재
학생 수는 수요의 가중치로 연구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비율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 과
목을 개설하는 경우에 일반고의 입지는 수요 지점으로, 
서울시에 있는 신학 대학과 같은 특수 목적 이외의 대학 
입지를 공급 가능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서울시의 일반고
와 대학의 주소를 기반으로 지오코딩(geocoding)을 시
행하여 정확한 현재 입지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Area

2.2 분석 방법
공간 최적화는 목적식과 이를 제한하는 제약식으로 구

성된다. 최적화는 제약식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목적식의 
최적 값을 구하는 입지를 탐색하는데 사용한다. P-median
은 Eq. (1)-Eq. (5)로 나타내며, 수요 지점에서의 각 시설
까지 가중 거리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식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입지와 재학생의 수가 수요 
지점과 가중치로 활용되었다. 공급 시설은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일반고 또는 대학의 위치로 정의된다. 
이를 정리하면, 일반고는 수요지점 로, 공동교육과정 과
목을 개설하는 일반고 및 대학은 로 나타난다. 이때의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 일반고와 대학의 수는 상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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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Objective function:

min









  (1)

Constraints:






   ∀ (2)






   (3) 

 ≥  ∀    ≠  (4) 

 












demand  is assigned to       (5)
a facility at location 
otherwise

Where location  denotes demand sites, location 
 denotes facility sites,   denotes the number of 
students,  denotes the distance between 
locations  and ,  denotes demand sites that 
locate facility, and  denotes the number of 
candidate facilities, respectively.

MCLP는  Eq. (6)-Eq. (10)으로 나타내며, 일정 임계
거리(threshold distance) 조건 하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의 수를 최
대화하는 Eq. (6)을 목적식으로 한다. 반면에 MCLP는 
P-median과 달리, 임계거리 이내의 수요 최대화를 반영
한다는 점이 제약식 Eq. (7)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
목의 수강을 위해 인근 학교로 이동할 경우, 수업 시간의 
제약과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가능 거리를 30분 내로 정
의하였다[28]. 이는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 일반고 
학생들이 1시간 이내에 이동 및 수업 준비를 하는 상황
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일반고로의 이동은 도보를 이용
한다고 가정하여 학생들의 보행속도인 1.37m/s를[29] 
고려하였다. 따라서 임계거리는 이동 시간 30분에 해당
하는 2km로 가정했으며, 임계거리 내의 일반고로만 학
생들이 할당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리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전체 314개 일반고 
중, 총 10%부터 60%까지의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
목을 개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대학으로의 이동은 차량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일반
고 학생들이 1시간 이내에 이동 및 수업 준비를 하는 상

황과 도심 통행 속도 19km/h를[30] 고려하였다. 따라서 
임계거리는 9.5km로 정하였으며, 임계거리 내의 대학으
로만 학생들이 할당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에 포함
된 대학은 서울시 내 사이버 대학 및 신학대학과 같은 특
수 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체 49개이다. 또한 학생들의 평
균 이동 거리와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총 10%부터 
100%까지의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경
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R 4.0.2와 
Arc GIS 10.7버전을 이용하였다.

Objective function:

max
 



 (6)

Constraints:


∈
 ≥  ∀ (7)


 



   (8)

  
a facility is sited at location   (9)
otherwise

 












demand  is assigned to        (10) 
a facility 

otherwise   

Where location  denotes demand sites, location 
 denotes facility sites,   denotes the number of 
students, and  denotes the number of candidate 
facilities, respectively.

3. 연구결과

3.1 일반고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일반고 학생들이 인근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

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로, 전체 
314개 일반고 중 10%부터 60%까지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를 10%씩 증가시키는 6개의 경우를 비교한 결
과는 Fig 2와 같다. 구체적으로 Fig. 2에는 사각형으로 
표시한 공급 지점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학교에서 원으로 
표시한 수요 지점인 일반고까지의 할당 관계가 연결선으
로 제시되어 있다.

Fig. 2를 통해 전체 일반고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최소
화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를 지정하는 
P-median의 특성에 따라 10%에서 60%까지 개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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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10% of all high schools
(31 high schools )

Selected 20% of all high schools
(64 high schools )

Selected 30% of all high schools
(94 high schools )

Selected 40% of all high schools
(126 high schools )

Selected 50% of all high schools
(157 high schools )

Selected 60% of all high schools
(188 high schools )

Fig. 2. Results of P-median at general high schools

Selected 10% of all high schools
(31 high schools )

Selected 20% of all high schools
(64 high schools )

Selected 30% of all high schools
(94 high schools )

Selected 40% of all high schools
(126 high schools )

Selected 50% of all high schools
(157 high schools )

Selected 60% of all high schools
(188 high schools )

Fig. 3. Results of MCLP at general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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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거리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개설 학교로 할당되는 선이 
근린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30% 이상의 
일반고가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였을 때, 일반고 학
생들의 할당 대부분이 근린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40% 이상의 일반고가 공동교육과
정 과목을 개설하였을 때, 점차 장거리 이동의 사례가 사
라진다는 점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MCLP를 적용하였을 때의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
는 일반고는 Fig. 3과 같다. Fig. 3에는 사각형으로 표시한 
공급 지점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학교에서 원으로 표시한 
수요 지점인 일반고까지의 할당 관계가 연결선으로 제시되
어 있다.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임계거리를  2km로 정하여 MCLP로 분석한 결
과, 30% 이하의 일반고를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로 
지정할 때까지는 여러 개의 일반고가 한 학교로 할당되는 
양상이 연결선의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30%보다 많은 학교를 개설 학교로 지정하면 학생들의 
이동 거리 감소로 인하여 서울시 전체의 측면에서는 연결
선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P-median과 MCLP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 공동교육
과정 과목 개설 학교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
리와 수용 가능한 학생 수의 비율을 정리하면 Fig. 4와 
Fig. 5와 같다. Fig. 4에 따르면, 10%의 학교만을 공동교
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로 지정하였을 때, 일반고 학생들
의 평균 이동 거리가 약 1,700m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
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타 학교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학생들의 
이동 거리가 무척 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교육
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일반고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학
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도 감소하는데, 일례로 30% 이상 
또는 50% 이상의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
는 경우 각각 평균 625m 또는 250m 이하의 거리만 학
생들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에는 10%에서 60%까지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
설 학교를 증가시킴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일반고 학생의 
수가 변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 수 변화에 따른 가장 많은 수의 학생 수용을 목표로 
하는 MCLP 최적해 조합에 따르면, 10%의 일반고만을 
거점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약 60%의 학생만이 공동교
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학

생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30% 이상의 학교를 지정할 
경우 모든 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 접근
이 가능함을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Comparison of P-median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general high schools offering 
common curriculum subjects

Fig. 5. Comparison of MCLP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general high schools offering 
common curriculum subjects

3.2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49개 대학 중 10%부터 100%에서공동교육과정 과
목을 개설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제약 상 Fig. 6에는 10%인 5개 대학, 20%인 10개 대학, 
그리고 100%에 해당하는 전체 49개 대학에서 공동교육
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Fig. 6에는 사
각형으로 표시한 공급 지점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대학에
서 원으로 표시한 수요 지점인 일반고까지의 할당 관계
가 연결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P-median을 적용한 결
과, 10%에서 100%까지 개설 대학을 추가함에 따라 일반
고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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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10% of all universities(5 universities)

Selected 20% of all universities(10 universities)

Selected 100% of all universities(49 universities)

Fig. 6. Results of P-median at universities

Selected 10% of all universities(5 universities)

Selected 20% of all universities(10 universities)

Selected 100% of all universities(49 universities)

Fig. 7. Results of MCLP at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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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서는 공동교육
과정 과목 개설 대학을 추가 지정하여도 이동거리가 줄
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CLP를 적용하였을 때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
학은 Fig. 7과 같다. Fig. 7에는 사각형으로 표시한 공급 
지점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대학에서 원으로 표시한 수요 
지점인 일반고까지의 할당 관계가 연결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10%인 5개의 대학만을 선택하였을 때는, 임계거리
의 영향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일반고들이 강서구에서 나
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들의 학생 숫자가 기타 지역에 비
해 적고 다른 학교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20%인 10개 대학
과 100%인 49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학생 
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median 
결과와 유사하게 서울시 동남부 및 교통이 원활하지 않
은 지역의 일반고들은 대학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대학의 입지가 집적하여 있기 
때문이며, 서울시 동남부에 위치한 일반고들은 가장 가까
운 대학까지의 거리가 임계거리 이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대학이 추가됨에 
따라 Fig. 7의 연결선 변화를 통해 수용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edian과 MCLP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 공동교육
과정 과목 개설 대학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
리와 수용 가능한 학생 수의 비율을 정리하면 Fig. 8과 
Fig. 9와 같다. Fig. 8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
설하는 대학을 10%인 5개를 지정하는 경우는 5,487m, 
20%인 10개를 지정하는 경우는 3,919m, 그리고 40%인 
20개를 지정하는 경우는 3,371m로 학생들의 평균 이동 
거리는 감소했다. 또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이동 거리는 
감소하여 100%인 49개를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대학
으로 지정하는 경우 3,105m로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에는 10%에서 100%까지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대학을 증가시킴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일반고 학
생의 수가 변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MCLP 분석 결과, 
10%인 5개 대학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경
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215,556명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20% 이상인 10개 이상
의 대학에서 개설하는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
는 217,740명으로 100%인 49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경
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8. Comparison of P-median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universities offering common 
curriculum subjects

Fig. 9. Comparison of MCLP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universities offering common 
curriculum subject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의 
이동 거리 최소화와 학생 수용 최대화를 고려한 최적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학교 입지를 탐색하였다. 구체적
으로 서울시를 사례로 들어 실제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일반고와 대학 각각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
하는 최적의 입지와 학생들의 이동거리, 수용 가능한 학
생 수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도로 네트워크와 일반고의 위치를 공간상
에 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도시에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상태에서의 이동은 유클리드 거리보다 네트워크 
거리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실제 도로를 기반
으로 학생들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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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하여 이동 가능성을 정의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
과 실제 서울시 사례와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30% 이상의 일반고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
면 P-median 분석결과로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625m이며 MCLP 분석결과로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 전체 대학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반고 학생을 수
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이상의 대
학에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면 P-median 분석결과로 
학생들의 평균 이동거리는 3,919m이며 MCLP 분석결과
로 전체 대학에서 운영할 때와 동일한 수의 학생을 수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에서 공간적 의사결
정 체계를 제안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연구
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거리 최소화 또는 수용 학
생 수 최대화라는 가치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또는 둘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거리 감소와 수용 학생 수 증가를 표
현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설 
학교 수 및 개설 학교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Ⅰ은 고등학
교에서, 그리고 일반고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Ⅱ
는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동교육
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서울시 동남부나 교통이 원
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일반고에 소속된 학생들은 
대학으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입지한 대학들이 집적해 있고, 강동구와 송파구, 
강남구 일대에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동남부 및 교통이 원활하지 않
은 지역에 입지한 일반고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공
동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에 이미 입지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의 기본 모형과 공간적 문
제 해결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
지는 못한 구조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일례로 지역 및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수요가 다
를 수 있다. 또한 행정 구역 등의 관할 구역에 따라 이동

의 한계가 생길 수 있는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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